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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심장비대 치료효과까지…
혈압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비대 진행 차단 … 장기간 지속이 과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화학명 실데나필 시트레이트)가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이 커지는 심비대(心肥大)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카스 박사는 비아그라가 혈압 스트레스로 심장이 커진 심비대

의 진행을 차단하거나 커진 심장을 일부 되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이 쥐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카스 박사는 의학전문지 <네이처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일단의 쥐들을 대상으로 심장에

서 나온 혈액을 몸 전체에 운반하는 대동맥을 압박해 고혈압에 의한 심비대를 유발시킨 뒤 일부에만 실데나필

을 먹이에 섞여먹인 결과 실데나필이 투여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심비대가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데나필을 먹은 쥐들은 대조군 쥐들에 비해 심장의 섬유조직이 67% 적었고 심장기능도 양호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 이미 심비대가 진행된 쥐들에게 2주간 실데나필을 투여한 결과 심장근육 비대가 거의 완

전히 사라지면서 심장기능이 호전된 반면 실데나필이 투여되지 않은 쥐들은 심비대가 계속 진행됐다.

실데나필은 심장이 스트레스와 비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사이클릭 GMP분자를 분해하는 효소(PDE5A)

의 활동을 차단한다고 카스 박사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네티커트 대학 메디컬센터 고혈압치료실장 윌리엄 화이트 박사는 실데나필의 효과는 단기간으

로 끝나며 따라서 심비대를 치료하려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실데나필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코넬 의과대학의 리처드 데브레 박사는 연구결과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효과가 장기

간 지속되는 실데나필 유도물질을 찾는 작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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